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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  목 순천상의, “올해 4/4분기 실적 크게 개선, 새해 전망은 불투명”

 

< 사진 : 순천상공회의소 >

 순천지역 제조업체의 올해 4/4분기 실적이 지난 3/4분기 대비 크게 개선된 

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새해 경기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

확산, 국제 금리 인상 및 원자재 공급 차질 우려 등 대내·외 리스크가 

산적해 있어 회복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.

 순천상공회의소(회장 : 이흥우)는 최근 관내(순천, 구례, 보성) 60개 주요 

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새해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, BSI 지수가 88p로 

기준치인 ‘100’을 밑돌고 있어 우리 지역 제조업체들이 새해 경기 회복에 

대한 기대치를 낮춘 듯 보인다.



 다만, 지난 분기 매출액과 설비투자 등의 실적치는 3/4분기와 비교하여 

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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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자료 : 순천상공회의소 > 

 새해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한 업체는 전체의 23% 정도에 그쳤으며, 이 

중 약 83%는 공격적인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. 새해 사업계획을 수

립한 업체 중 신사업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“기존사업의 확장 수준의 투

자(50%)”가 가장 많았으며 “신산업·신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(약 33%)”, 

“특별한 신규투자 계획 없음(약 17%)”이 뒤를 이었다.

 새해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이유로 50%의 업체는 “시장 불확실성이 커 

사업목표·전략 수립이 어렵기 때문”이라고 답하였으며 25%의 업체는 

“현재 위기 대응에 집중”을 이유로 꼽았다.

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, 

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(아젠다)로 가장 높은 응답률

(57.9%)을 보인 것은 “경제 활성화”이며, 18.4%는 “부동산 안정”이라고 

답했다. 



 순천상의 이흥우 회장은 “기계 부품을 중심으로 견조한 수출·고용 호조세가 

지속되고 있지만,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강화, 주요국 긴축 

기조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지역 

제조업체의 새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

보인다”며 “지속적인 실적 개선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, 원

자재 공급 차질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및 인플레이션 관리 등 민간과 정부

가 협력하여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”라고 덧붙였다.


